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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관리 감독 평가하는 주요기업

지경부, 산업 온실가스 배출 관리
산업․발전 552개 사업장 대상 … 12월까지 감축계획 제출해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령이 정부와 산업계 모두 만족스럽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발효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

해 “부처간 조정이 잘 돼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됐고 산업계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2월17일 입법예고됐다가 환경부와 지경부의 역할 분담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2

중규제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재입법 예고, 수정안 마련 등을 거쳐 4월6일 최종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김영학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배출을 규

제하는 법률은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해당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지경부만을

상대하면 되는 싱글 윈도 정책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안에 대해 전국경제인

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

체도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안

다”며 “환경부 역시 이에 만족하

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행령 최종안은 지경부가 산

업ㆍ발전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신고기업 552곳의 온실가

스 배출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관리ㆍ이행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아파트, 병원 등 건물 32곳은 국토해양부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부문 12곳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

하게 된다.

온실가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굴뚝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보편화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2010년 6월 온실가스 관리기업을 지정한 후 9월까지 해당기업과 협의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한

다. 관리기업들은 12월까지 2011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7>


